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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마이즈미다이 & 가마쿠라 시 투어

1. 투어 프로그램 개요

【투어개요】

□ 시간: 2019년 3월 15일(금)10:00-12:30

□ 장소: 키타가마쿠라다이 커뮤니티스페이스

【코스개요】

□ 10:00 키타가마쿠라다이 커뮤니티스페이스 집합 → 이마이즈미다이마을 안내(마

을회관 등)

□ 이즈미살롱(가마쿠라 리빙랩 소개)

□ 카약 신사옥 이동(택시이동)

○ 11:15 카약 신사옥 → 카약관련시찰 소개(카마쿠라시 SDGs 대처 소개,카약사업

소개,신사옥,마을사원식당 등 견학) → 12:30 카마쿠라역

【참가비】3,5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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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 사진>

2. 투어 내용 정리

1) 이마이즈미다이

□ 가마쿠라내에서 인구 5천명으로 약2천 세대 고령화가 45.2% 정도 진행된 지역.

교통이 불편하고 언덕이 많아 고령자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음 

□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상점가가 있었으나 50%이상 문을 닫을 상태

○ 경증인지증 어르신들이 일(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판매하기도 함. 생산활동이 아니면 마을공원의 꽃을 가꾸는 일을 하기

도 함 

<사진> 경증인지증(치매)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좌)과 운영 가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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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뮤니티 살롱 

□ 가마쿠라시에서 연구할 목적으로 만든 장소 

□ 도쿄의 에가샤(http://www.eigasha.com/)라는 회사가 제공함

3) 이즈미살롱

□ 빈집을 이용해서 임대인이 내야할 세금 정도의 금액을 내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음

○ *고정자산제도 : 세금 금액 정도의 이용료로 이용. 연간 15만엔

○ 수업, 전시, 카페 등의 커뮤니티 활동 용도로 사용

<사진> 커뮤니티 살롱(좌)과 이즈미살롱(우)

<사진>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 행사 사진

http://www.eigas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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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마쿠라 리빙랩 소개 

□ 발표

○ NPO 타운서포트 가마쿠라 이마이즈미다이, 아오키 키요시

○ 동경대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 요시다 료코 발표

<발표 사진>

□ 전 세계 약 400개 리빙랩이 있고 주로 유럽에서 많이 진행됨. 일본은 약 40군데

에서 진행 중. 그 중에서도 본격적인 대표 리빙랩은 가마쿠라.

○ 대학 지자체 생활자 기업이 공동으로 기획/준비/진행. 주민 설명회 때는 관심을 

끌기 위해 토요타 전기차 + 요양로봇을 전시하기도 함 

□ 대부분 도쿄에서 근무하는 샐러리맨이 많고, 지하철-버스로 이동. 5-10분 간격으

로 버스가 있지만 교통이 다소 불편 

○ 지역 선택 시 7개의 주택지 검토했는데 이마이즈미다이가 제일 고령화가 심하고

/교통이 나빴던 지역이어서 최종 선택함. 당시 NPO 타운서포트가 생김 

□ NPO는 주로 참가자를 리쿠르트하고 장소를 조율함. 테마별로 참가자의 성향을 

고려해서 매칭하고 그룹핑함

○ 전단지로는 안되고 지역 네트워크에서 직접 섭. 120명 정도 리스트를 작성했고,

제일 어려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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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과제로는 장수사회에 어울리는 워크스타일과 주택 지역환경 개발 진행

○ 좌담회- 인생100년 시대의 주택워크 환경 과 가구 니즈 조사. 홈오피스, 새틀라

이트 오피스 

○ 은퇴 후 남성은 자택에 오피스 같은 공간을 가지고 있음 .스스로 쾌적하고 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생활에 on/off가 안되는 느낌. 집 근처 다른 장소에서 

하면 어떨지 . 재택근무 경험이 있는 현역세대와 이토키와 함께 진행

○ 니즈조사/문제조사/R&D부문 / 퍼스널 가구/ 디자이너

- 3가지 타입 가구.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컨셉

- 컨셉: 개인적으로 아늑하게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코모리감) 프로토타입 

나온 후의 워크숍. 목업이 나오자 피드백이 많았음. 프로토타입을 주민이 2개월 

정도 집에서 사용하도록 함

○ 오픈랩데이

- 이토키 디자이너가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주민인 모리따상이 설명을 길게 해서 

정작 디자이너가 설명하지 못함

- 가구에 라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이 직접 발견하고 스스로 부착함

- 가구에 대한 장점 등을 본인이 직접 다 설명했음. 올 4월에 발매 예정 

○ 홈오피스 프로젝트 2단계

- 집 밖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 방식이 있을지 가마쿠라X워크를 테마로 워크숍 진

행(가마쿠라에서 일하는 것은 어떤 것일지)

- 주민과제에서 가구 발매까지 감! 고등학생과도 진행 

- 그외 의약품 팩키지, 금융 서비스 등 다양

□ 각 주체들의 입장 

○ 주민

- 주민목소리를 담을 수 있고, 참여에 동기부여, 참가해서 제품/서비스가 된다는 

것을 기쁨으로 느낌

- 지역 활성화. 과거의 산학연계 프로젝트에서 지속적인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이 생겨서 시야가 넓어짐

○ 기업

- 생활자의 리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음

- 사전에 설정해 둔 가설이 바뀌었다.

- 사용자와 함께 만드는 것이 즐거움

- 신제품이 나왔다!

○ 지자체

- 리빙랩이 행정에서 해야 하는 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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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에서도 보도함

□ 향후 과제

○ 방법론을 응용하고 발전해야 함

○ 리빙랩 교류회 2개월마다 진행 예정

□ 작년 4월 스웨덴 국제협력 워크숍

○ 테마: 고령자의 고독. 고독을 그림으로 그려보기

- 홀로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불러달라고 함  

- 젊은 사람들은 고독에 대해 어두운 그림을 그리고 노인은 파스텔컬러로 그림

- 노인이 된 지금이 재미있다고 말하기도 하여 고령자는 고독할 것이라는 가설

이 안 맞았음

- 사용자의 마음을 반영한 제품 개발 필요 

□ NPO는 따로 참여하는 개인으로서 보상을 받지는 않고 볼런티어로 하고 있음

○ 약 50명의 볼런티어 있음

- 리빙랩은 NPO의 다양한 사업 중 하나

- 도쿄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도 도쿄대와 함께 

□ 지금까지 리빙랩은 국가 지원으로 해 왔으나 자립적인 운영이 과제.

○ 리빙랩에서는 지역 NPO가 참여자를 리쿠르트 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무료로 해달라고 하면 어려움 

- 전단지는 리쿠루팅에는 효과가 없지만 그래도 리빙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효과는 있음

- 오픈랩 이후 참여자 모집이 나아짐. 가마쿠라 리빙랩도 하면서 계속 개선해 가

고 있음

□ 질의응답

○ 이토키, 하라상 질문

- 고령사회 등 사회과제로부터 새로운 비즈니스 생기는데 이마이즈미다이의 사회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장수사회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으며, 고령자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다른 

세대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하고 과제 해결에 대해 고민. 모빌리

티가 큰 과제이며 그 외에도 구체적인 과제는 많이 있음

4) 카약 시찰  

: 카마쿠라시 SDGs, 카약의 사업소개, 사옥, 마을사원식당 등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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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s 미래도시 가마쿠라 설명

○ 가무쿠라시 공동창출계획부 정책창조과, 다케노우치 나오미가 발표

<발표 사진>

<사진> 마을견학 사진(좌)과 새로 단장한 빈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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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쿠라시 개요

○ 도쿄역에서 50키로(1시간), 요코하마역에서 20키로 정도 걸리는 도시

○ 유명 관광지로 연간 2천만명 이상 방문 

○ 주민에게는 공해 등 관광활성화로 인한 문제 발생. 베드타운으로. 고령화

○ 물/녹색을 지키자는 시민운동으로 내 고장을 지키자는 의식이 높음. 일본 최초 

내셔날트러스트 

- 리사이클이 매우 잘되고 있으며 리사이클율이 5년 연속 일본전국 1위. 23종류로 

분리 수거 

○ 면적: 39.53 제곱키로미터

○ 인구: 171,977명 (남성 81,217, 여성91,065)

○ 73,646세대 (전년대비+464세대)

○ 고령사회에서 인구와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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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s 미래도시. 지자체 SDGs 모델 사업에 선정(전국 10개)

○ 종합계획 개정

- 종합계획에 지자체 SDGs의 이념을 게시하고, 지금까지의 구조를 체계화. 성과

지표에 SDGs 타겟과 지표를 연동해서 SDGs의 달성도를 명확화함 → 시의 정

책에 SDGs 반영

- SDGs 이념을 전 조직으로 확대함.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SDGs 내재화. 스

스로의 업무는 어떤 목표와 타겟에 관련되는지,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 이해

○ 계획실시 구조 수립

- 목표(미래도시상)을 공유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창관계 

구축 -> 공창관계 구축

○ 오래된 빈집을 활용한 SDGs 쇼케이스

- 오래된 빈집을 활용해 환경, 경제, 사회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모델(지역자산)을 

구축 -> 지역자산을 만듦

○지자체의 과제해결이 세상에도 임팩트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

- SDGs 시점에서 전체 사업을 점검

- 복수의 목표달성에 관련있는 사업은 중점적으로 추진

- 반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목표추진과 부딪치는 것이 있으면 그 방

법과 사업 자체를 다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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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책정에 있어서 EBPM 도입과 공창관계구축 주력

- 계획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명확한 사업목표,

방법 설정 등의 EBPM(과학적 정책의사결정, Evidence-Base Policy Making) 추

진 

- 계획책정 과정에 시민, 기업, NPO의 적극적인 참여 추구,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만들고 실현해 가는 체제 구축

□ SDGs 미래도시 비전

○ 고도(古都)로서의 풍격(風格)을 지키면서, 사는 즐거움을 새로운 미력으로 창조

하는 마을

- 살고싶은·계속 살고싶은 마을을 표방

○ 환경: 시민, NPO, 방문자, 기업과의 공동창출에 의한 환경활동

○ 경제: 새로운 거점정비, 공적부동산 활용에 의한 기업유치, 새로운 라이프 워크 

스타일 제안

○ 사회: 리빙랩에 의한 커뮤니티 양성. 시민/NPO/기업과 공창. 시민활동추진조

례

○ 일자리가 없으면 인구가 늘어날 수 없어서 기업유치에 힘쓰고 있음

- 빈집과 빈 점포 등을 활용해서 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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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실행 구조 만들기 (공창관계 구축)

○ 생활 현장을 랩으로 하는 리빙랩을 구축

- 산관학민 공동창출

- 특히 사용자가 함께 만드는 파트너

- 생활현장에서 계속적인 실천

* 스웨덴 국왕시찰을 하는 등 국제적 연계체계 구축

○ 고령화가 진행된 주택지에서의 체제를 전시에 전개

- 지금까지 실천해온 노하우를 살려서 잠재니즈를 발굴하고 공동창출관계를 구축

∙계속적인 활동에 의해 사회과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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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본 선순환

○ 마을 사원식당

- 시청, 상공회의소, 기업등 약 20개 단체 참가

- 주변 지역 상점(약 30개 점포)에서 메뉴를 제공

- 가마쿠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원식당

○ 지역자산: 지역자산선순환의 기폭제 

- 지역의 연결∙일의 연결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자산을 늘림

- 마을 보육원

- 마을 사원기숙사 (최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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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사원식당 사진>

□ [일하는 마을 가마쿠라] [살고싶은∙계속살고 싶은 가마쿠라] (SDGs 5,6,9,11)

○ 일하는 마을을 만드는 젊은 층의 유출을 막음: 새로운 산업진흥시책으로서 텔

레워크 

- 가마쿠라에서 일하고, 살고, 놀고, 심신이 충만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확립

□ 빈집∙빈점포를 활용한 기업유치∙창업지원

○[일하는 마을 가마쿠라]를 지향한 지방창생가속화지원금 활용

□ 지역자본 선순환(K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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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경 자본 (자연과 문화)

- 자연(녹색)이 어우러진 마을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비율 56.5%(2017)→70%(2020)

- 리사이클 비율 47.2%(2017)→ 50/6%(2020)

○지역사회(관계) 자본 (사람의 연결)

- 커뮤니티활동이 활성화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 60/9%(2017)→71.5%(2020)

- 가마쿠라에 계속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86.5%(2017)→87.85%(2020)

○ 지역경제자본 (고용과 생산성)

- 희망하는 직장에 취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50/0%(2020)

- 시내사업소종업원수 68,949명(2017)→72,213명(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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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2회 일본 전국 리빙랩 네트워크 회의

1. 프로그램 개요

■ 일시: 2019년 3월 15일(금) 14:00～17:00 (13:00개장)

○ 장소: KOTOWA 가마쿠라츠루가오카회관(가마쿠라시)

○ [오시는길 https://www.dearswedding.jp/tsurugaoka-kaikan/access/]

■ 프로그램

1. 재미법인面白法人）카약CEO야나기사와 대표님

○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노베이션(innovation)-카마쿠라자본주의".

2. 패널 디스커션  "일본판 리빙랩 확립을 향해-리빙랩의 질을 높이려면~"

일본 리빙랩 활동/연구관계자들과 함께 리빙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요소가 필

요한지 논의

[모델레이터] 아키야마히로코 특임교수

[패널리스트]

・코마츠시마 리빙랩／ 토쿠시마 대학 요시다 아쓰야 교수

・WISE 리빙랩／토큐 전철 이즈미 아키코

・오오무타　리빙랩／ NTT 에볼루션 연구소 키무라 아츠노부

・NPO법인 미라츠쿠／모리 마사타카 

<행사 사진>



- 17 -

2. 주요 내용

1)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노베이션(innovation), 카마쿠라 자본주의

- 재미법인(面白法人）카약CEO 야나기사와 대표님

□ 카약개요

○ 1998년 8월 3일 창립

○ 사업내용: 일본적인 재미있는 컨텐츠 사업

○ 종업원수(2018년3월말) 332명(연계 410명)

○ 본사: 가마쿠라

□ 카약주요사업 3가지

1. 클라이언트 워크 사업

○ 피카추토크 / Kom Eye AR 공동개발 / 똥 뮤지엄

2. 소셜게임사업

3. 게임커뮤니티사업

○ Lobi-Chat & Game Community / Well Played

4. 그외 사업

○ 가마쿠라R부동산 / 가마쿠라 자택 장의사

○이주촉진에 의한 지역과 지역을 연결

○지역과 개인을 연결하는 이주 스카우트서비스 

□ 재미법인에 담긴 생각

○ Phase1 먼저, 스스로 재미있어 하기

○ Phase2 주변으로부터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 Phase3 누군가의 인생을 재미있게 해주기

□ 가마쿠라 본사의 이유

○ 무엇을 할까, 누구와 할까, 어디서 할까

○ 사원의 90% 이상이 크리에이터

○ 재미의 정의는 다양성.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그리고 커뮤니티도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

○ 기업이 지역의 매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 경영사상

○ 경영사상1: 지역과의 접점을 늘리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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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사상2: 지역기업과의 공생경영

□ 가마콘

○ 가마쿠라기업으로서 IT로 가마쿠라 거리를 지원하는 단체 가마콘 가맹

○ 가마콘은 즐겁게 마을을 활성화하는 활동. 현재 100명 이상의 개인 및 조직 참

가

□ 사례

1. 가마쿠라 지금과 과거 사진

2. 선거를 자신의 일로 만들기 위한 후보자 인격비교 사이트, 투표하고 돌아가는 

길에 인력거는 어떻습니까?

3. 가마쿠라 리사이크리에이션 프로젝트

→ 현재 일본전국에서 뜨거운 교류가 있음

□ 가마쿠라 자본주의란?

○ 기존자본주의의 한계 (가설)

1. GDP(풍요로움 지표) 의 한계

2. 빈부격차 재확대

3. 지역환경(자원)의 지속가능성 

→ 단기적인 경제 합리성으로부터 지역자본을 최대화하는 / 지속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 새로운 자본주의 힌트

- 기존 자본주의 과제 해결에 힌트가 있지 않을지

- 자발적 동기부여, 사람과 사람의 연결, 가마쿠라로부터 생각해 보는 지역자본주

의

- 지역자본주의란?

○ 기존의 경제자본에서 사회관계자본, 환경자본 추가하여 풍요로움을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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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쿠라 자본주의를 생각하는 날’ 개최

- 재미법인다운 접근으로 기존 자본주의를 해결해 보면?

- 지금까지 정량화되지 않았던 사회자본/환경자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척도가 필요

○ [마을의  ⃘⃘   ⃘⃘  ] 시리즈

- 마을의 보육원: 가마쿠라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업주조형 보육사업

- 마을의 사원식당 

→ 가마쿠라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마을의 사원식당

→ 가마쿠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지역의 식당(맛집)을 연결

→ 회사의 울타리를 넘어서 연결. 가마쿠라의 공창의 장

→ 주말은 하이볼파 (일일주점): 지역사람이 일일점장

- 마을의 인사부: 가마쿠라 회사 및 단체가 함께 만듦

- 마을의 영화관: 카페, 레스토랑이 영화관으로 

○ 가마쿠라 자본주의의 향후 전개

- 사람이 모이고 연결되는 장을 마련- 지역사회자본 증대

- 지역통화 가능성

→ 지금까지 화폐의 익명성-> 블록체인에 의한 얼굴이 보이는 경제로

→ 사회관계자본을 측정하는 통화: 갚으면 늘어나는 돈, 사람의 연결을 가시화하

는 돈, 쓰지 않으면 가치가 주는 돈

→ 지역통화 유통량=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총합 -> 지역통화에 의한 지역사회자

본을 지표화

○ 마무리: 가마쿠라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것

- 지역사회자본을 시작으로 지역자본 증대

- 매력있는 지역 커뮤니티 (마을의    ⃘⃘   ⃘⃘  시리즈)

- OS (운영시스템) 로서의 커뮤니티 (가마콘)

- 새로운 풍요로움 가치를 측정하는 지역통화 발행/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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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빙랩 요건과 평가

-일본 사회/문화에 어울리는 리빙랩을 향해-

도쿄대학고령사회종합역구기구 아키야마 히로코 특임교수

(The Institute of Gerontology)

□ 리빙랩은 원래 미국에서 시작해서 유럽에서 활성화 

○ 일본 사회제도/문화에서 적용해 보고 그 경험을 공유해서 일본에 어울리는 리

빙랩 방법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람

□ 리빙랩의 궁극적 목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 사람의 행복 

□ 리빙랩 기본구조

○ 주민(생활자.당사자)와 공동창출하는 이노베이션의 장

○ 과제설정 -(주민)- 해결책 만들기-(행정)-실전.검증-(기업)-평가-(대학)

□ 리빙랩의 구체적인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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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빙랩 요건(ENoLL)

□ 리빙랩의 장점

● 행정과 기업이 인식하지 못했던 사용자과제가 명확해짐

● 민한관학의 공동창출로 비용 절감

● 주민에게는 지역활동참가, 교류의 기회, 의견 반영

● 사용자 니즈와 생활습관을 반영한 제품,서비스 개발

● 생각하지 못한 사용법 발견

● 연쇄적인 니즈발견

● 현실을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관계 촉발, 민관이 얼라이언스하기 쉬움

□ 리빙랩 단점

● 정리가 안되는 것도 있음

● 이노베이션은 주민 파워에 의한 것이 큼

● 대표성 있는 사용자 참가가 과제

● 지적재산권 문제

● 정보누설 리스크

□ 평가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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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베이션의 장으로서의 리빙랩

- 이해관계자 구성

- 사용자 커뮤니티

○ 개발방법

- 공동창출 프로세스

- 사용자 이노베이션의 기동력이 있는가

○ 성과물

- 시장에서 평가

- 새로운 지견, 기술, 가치의 창출 ->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 리빙랩 포스터 소개 (기재내용)

○ 리빙랩 포스터 명

1. 필드

2. 이해관계자 소개

3. 연락처

4. 활동소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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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주도 사례: WISE Living Lab

이즈미 아키코

1. 타마프라자 (요코하마시 아키바구 우츠쿠시가오카)

2. 민- 합동회사 (타마프라자 커넥트)

산- 동경급행전철도시창조본부 개발사업부 사업총괄부 차세대 교외마을만들기과

관: 요코하마시 건축국 주택부 주택재생과

학- 동경대학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 동경대학대학원 공학계연구과 도시공학

3. 동경급행전력(주) 사카이다 아카코

4. 요코하마시와 동급전철과 타마프라자를 모델지역으로 한 ‘차세대교외마을만들기’

활동의 일환으로 교외주택지의 과제해결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타마프라자

판 리빙랩 구현을 목표로 함.

○ 리빙랩 공부회 

- 리빙랩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공부회 개최 

○ 프로토타입 프로젝트

- 지역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하는 단체의 과제를 기업기술을 활용해 해결해 보

는 프로젝트와 건강테마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위한 논의 시작 

○ 타마프라자판 리빙랩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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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주도사례: 오무타 리빙랩(오무타미래공창센터. 가칭)

1. 퍼슨센터드케어(Person centered care) 개념을 중심으로 활동

- 인지증라이프서포트 연구회와 오무타시 복지현장 (지역포괄지원센터, 요양사업자 

시설, 주민 요양예방거점 등에 활용하고 있는 지역교류살롱 등)

2. 민-오무타 미래공창센터 (가칭), 인지증라이프서포트연구회 등

산-서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OQTA주식회사 등

관- 오무타시

학- NTT서비스 에볼루션 연구소

3. NTT서비스에볼루션연구소 키무라 아츠노부

4. 역과 기업이 협동하여 한사람 한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만들기

를 지원하기 위한 리빙랩. 인지증케어로 배양해온 ‘Person Centered’ 라는 새로운 

인간관에 기초하여 ‘잠재역량’,’연결’, ‘이야기’에 주목한 서비스를 공동창출을 통

해 주민과 지역이 만들어냄

SDGs 시대의 지역경영방법으로서의 리빙랩

-오무타 지역밀착형 리빙랩에서 배우기-

Community-based Living Lab as Regional MAnagement method in era of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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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경

리빙랩과제

국내외 리빙랩에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것이 있으나, ENOLL설립이후 12년간 리빙

랩논문 서베이에 의하면 리빙랩의주요 과제는 6가지 임.

2.제안방법

지역밀착형리빙랩

과제1. 리빙랩에서는과제자체의활동이 많고, 지역의 포괄적인 활동은 적음

-> 생활(복지)와 가치공동찰출 (산업)을 연동한 지역포괄적인 사회과제해결

과제2. 인지증 당사자 등의 WS참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주민과의 공동창출이 이

루어 지지 않음

->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지역복지전문가와의 협동  

3-1.오무타에서 배우기1

Person Centered 인간관

사람(생활자)은 일관성이 없고 비합리적이고 복잡한 존재로, 어떤 사람도 가치.잠재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는 인간관.

사회적 연결(관계) 속에서 잠재능력을 활용하여 생활하는 것이 웰빙.

E님이 이상행동 ‘배회’함 -> 문제로 인식함

(E님 개인의 이야기:배경을 알게면)

‘익숙한 길을 산책’ -> 본인다운 생활로서 인식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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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오무타에서 배우기2

Person Centered Design

근대의 분업시스템은 생활자의 삶을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하는데 인간의 삶을 통합

적으로 인식하고 Person Centered 시점에 중심을 둔 사고. 인간을 규격화된 혹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그러한 인간관을 바탕으로 인간의 잠재능력을 최대

한 끌어내는 디자인. 디자인방법으로서 서비스디자인, 마을만들기 등에 전개가능

User Centered Design (규격으로) -> Human Centered Design (합리적 측면으로)

-> Person Centered Design (잘 모르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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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오무타에서 배우기2

SDGs 시대의 지역경영방법

지속적인 사회과제해결을 위한지역경영방법으로서, 지여밀착형 리빙랩을 포함 ‘질문

하고/배우고/공동창출’의 3층 지역경영모델을 바탕으로한 관민협동플랫폼: 일반사

단법인 오무타미래공창센터 (오무타시도 관여하는 제3섹터)를 2019년 4월부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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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답게 사는 마을만들기

Person Centered City

필요한 이노베이션은 ‘사람의 삶의 주체성을 간단하게 경시해버리는 근대사회 구’

를 넘어서는 생활

다양한 민간기업과 지역커뮤니티.행정정책과 연동한 구조 (서비스)가 필요

고령사회 지역경영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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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주도사례: 코마츠시마 리빙랩 

1. 코마츠시마시(도쿠시마현)

2. 민: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내외, 해외 참가자 다수

산: 지역 사업자/조직/기업 등을 중심으로 다수

관: 코마츠시마시청 코아츠시마리빙랩 추진본부 (담당: 코마츠시마시청 산업건설부)

학: 도쿠시마대학 지역창생센터, 퓨처센터-A.BA

3. 도쿠시마대학 지역창생센터 코마츠시마리빙랩사무국

TEL: 088-656-7651 mail:

4. 시민이 주역인 미래사고의 ‘장’을 만들어, 진국/세계의 동료들과 연결하여 공부하

고, ‘일본지방사회이노베이션’ 지원금을 받아 사회공창 액션을 일으킴

- 큰 테마로는 ‘지속한 지방만들기’. 좋은 풍토/대자연, 전통/문화를 느끼면서 천천

히 여유있게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구축. 그를 위한 순환형 사회 형

성



- 32 -



- 33 -

■ 츠쿠바대학 CUAR 민라보: 모두가 사용하기 쉬운 랩

정식명칭: 고령자에 의한 사용하기 쉬운 것을 검증·실천하는 센터(Center for

Usability and Aging Research)

JST-RISTEX ‘커뮤니티에서 만드는 새로운 고령사회 디자인참가프로그램’

(2011-2015)

츠쿠바형 리빙랩: 산민학이 협동하여 생활자로서의 계속성이 있는 데이터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활동의 장.

- 지역고령자=사용 용이성에 대한 감수성 있는 그룹으로 사회공헌의 장

- Maker(기업), 서비스제공자에게는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자원

- 연구자에게 있어서는 고령자의 인지/사용 용이성에 대한 연구거점  

- 참가고령자: 츠쿠바현 미나미지구 거구 고령자 223명 (2018년3월 현재)

tel:029-879-7351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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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나가와 ME-BYO 리빙랩

민산관학연동 현민참가 실증 필드 창출

1.카나가와현 전역 (마을 및 건강경영에 적극적인 기업 등)

2.민-카나가와현민 및 현내기업 직원 외

산-카나가와현 미병(未病:병이 나지 않았지만 건강을 관리하는 시기- 만성질환) 산업

연구회 회원기업 및 CHO(건강관리책임자, Chief Health Officer)구상추진사업소 

외

관-현 및 시 내 마을

학-카나가와현립 보건복지대학대학원, 동해대학(동해대학지역의 건강과제해결추진회

의) 외

3. 카나가와현정책국 헬스케어.뉴프론티어추진본부실. 차세대회사시스템그룹 

Tel. 045-285-0778 mail:

4. 현민의 건강개선 실천과 건강선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증필드의 

제공과 실증결과의 평가 수행, 현민 의식, 행동변화에 따른 건강관련 상품, 서비스

의 실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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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식품그룹판 리빙랩

쇼쿠 (식/직) 장 만들기

1. 치바현, 야치요시, 사이타마현 시키시,도쿄도 히노시

2. 민- 하치다이시지회, 외

산- 하우스식품그룹본사주식회사, (주)일본종합연구소 외, 연동기업사례 다수

관- 사회복지법인 야치요시 사회복지협의회, 사이타마 시키시 건강복지부, 도쿄도 

히노시 지역전략실

학- 동경대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

3. 하우스식품그룹본사주식회사 신규사업개발부 000 TEL: 02-5211-6052 mail:

4. 지역을 지원하는 ‘함께 먹는 장’과 ‘사회와의 연결의 장’을 산관학연계로 창출하

는 필드폼 

- 요리강좌로 고령기에 필요한 식(食)리터러시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성

장하는 프로그램을 지자체 거점으로 생활자에게 제공

- 또한 ‘생활자 과제를 체감하는 인사이트 조사의 장’으로서 기업 참가기획을 매칭

하여 건강수명연장산업 창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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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쿠라 리빙랩

1.가마쿠라시(메인필드 이마이즈미다이)

2.민-NPO법인 다운서포트 가마쿠라이 이마이즈미다이, 이마이즈미다이 마을회

산- SMBC, 일본종연, 고령사회공창센터법인회원

관- 가마쿠라시

학- 동경대학, 고령사회공창센터

3. 동경대학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 요시다 료코

TEL:02-3868-3051 mail:

4. 가마쿠라시에서도 고령화되어 있는 이마이즈미다이를 메인필드로 인생100년시대

에 어울리는 상품과 서비스 개발부터, 사회의 비전(사회구현방식?)까지 생활자발상

으로 창출. 니즈참색부터 사회실증까지 풀사이클의 리빙랩을 목표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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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행사후 네트워킹(간친회)

1. 간친회(17:00-19:00)

□ 행사후 참석자 간의 네트워킹 시간을 가짐

○ 1일당 4000엔 정도의 회비로 진행

○ 여전히 남성 중심의 다소 경직된 분위기로 진행

- 리빙랩 활동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해야 한다고 행사 

모두 발언으로 언급

<간친회 사진>

2. 일본의 리빙랩 활동가/전문가와의 네트워킹

1) 건강마을 관련 리빙랩(오사카)

□ 건강마을만들기 프로젝트 매니저 미야와키 카즈오

○ 관서대학 (칸사이대학)

○ 학장실 연구지원. 사회연계그룹

○ 한국 대학에서의 리빙랩 활동에 대해 관심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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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한국에자이 서정주, 칸사이대학 미야와키 카즈오, STEPI 성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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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 관련 리빙랩 (나라)

□ 나라여자대학 테라오카 신고 교수

○ 나라여자대학문학부. 사회학교수. 지역만들기/관광/사회조사

○ 농업/농촌과 관련된 리빙랩 활동을 진행

○ 한국어 구사 가능. 혼자 라디오를 통해 한국어 학습

(좌측부터) 한국에자이 서정주, 나라여자대학 테라오카 신고, STEPI 성지은, 큐슈경

제연구협회 하라구치 나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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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무타 리빙랩 

□ NTT 서비스 에볼루션 연구소 키무라 아츠노부 연구원

○ 유니버설 UX디자인 프로젝트 주임연구원

○ 한국과 오무타시와의 협력(세미나, 연수 프로그램 등)에 관해 적극적임

(좌측부터) 한국에자이 서정주, NTT 서비스 이볼루션 연구소 키무라 아츠노부,

STEPI 성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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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마쿠라 리빙랩

□ NPO 타운서포트 가마쿠라 이마이즈미다이 부이사장 아오키 키요시

(좌측부터) 큐슈경제연구협회 하라구치 나오코, 한국에자이 서정주, NPO 타운서포트

가마쿠라 이마이즈미다이 아오키 키요시, STEPI 성지은, 동경대고령사회종합연구기

구 요시다 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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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쿠라시 공창계획부 정책창조과

○ 나카야마 히데키 

□ 이토키 기업

○ 하라 타카키 

○ 이토키 쿠즈야 마사아키

(좌측부터) 가마쿠라시 나카야마 히데키, 이토키 하라, 이토키 쿠즈야 마사아키, 큐

슈경제연구협회 하라구치 나오코, 한국에자이 서정주, STEPI 성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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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쿠라시 공창계획부 정책창조과(Co-Creating&Planning Department)

○ 다케노우치 나오미(Deputy Director)

(좌측부터) 한국에자이 서정주, 가마쿠라시 다케노우치 나오미, STEPI 성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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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총론

□ 현재 일본은 고령화 대응 사회혁신, SDGs 이행 수단, 포용적 산업혁신 전략 등 

다양한 목적을 중심으로 리빙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부여 및 연계 전략 시도 

 ○ 생활, 교통, 안전, 교육, 주거, 건강, 산업 등 다양한 영역하게 진행되며 생활당

사자로서 일반주민과 현장주체에 대한 참여와 역할을 강조

- 2030년, 2040년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주거, 교통 등의 시스템을 어떻

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과제해결을 위해 리빙랩 도입

□ 헬스케어, 마을만들기 관련 리빙랩 활동이 주로 많고 기업의 참여와 지자체의 

이니셔티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철학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틀로서 리빙랩을 인식

- 도요타, 비쯔비시 등의 기업, 동경대, 문부과학성 등의 대학 및 공공기관, 가마

쿠라, 오무타 등의 지자체 등 각 주체의 새로운 협력 모델로서 리빙랩을 활용

□ 일부 지역(가마쿠라시)을 중심으로 SDGs 이행과 리빙랩 활동을 연계시키면서 이

를 어떻게 측정(예: 사회적 가치 등)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예: 환경자본, 사회

관계자본 확보)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 

 ○ 민-산-학-연-관의 협력적 팀을 구성함으로써 리빙랩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려

는 노력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과제 해결 방식이 아닌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 실험의 장

으로서 리빙랩을 운영

 

□ 일본 리빙랩 연구 교류를 지원하고 주체 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려고 노력 중임  

 ○ 동경대 중심의 일반 사단법인 고령사회공창센터(Co-Creation Center for Active 

Aging: CCAA)와  Future Center Alliance Japan(FCAJ)가 주로 그 역할을 담당하

고 있음

  - JNoLL, 아시아 리빙랩 네트워크 등도 고려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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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이토키의 리빙랩 협력 사례 분석

□ 이토키의 비전은 "사람도 생기있게 지구도 생생하게'를 내걸고 생생한 아름다운 

지구와 그곳에서 생생한 활동하는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며 만들어 내는 생동

감있는 미래를 추구하는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여러 활동 중에 사회문제에 관

심을 가지고 미래 장수사회를 위해 리빙랩을 통해 제품 개발을 하는 활동을 추

진하고 있다.

□ 도쿄 대학 산학 네트워크 ‘제론톨로지(gerontology)' 참여

○ 산학관 연계 활동은 다양한 장수 사회의 생활과 요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

본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 시스템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안심하고 활력있는 장수 사회 실현을 위해 기업 ·

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고령 사회 전반에 관련된 

제반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 이토키는 2011년도부터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각 분야의 워크숍과 각지에

서 개최되는 「고령자의 모임」 「산학 민관 협력의 마을 만들기」 「QOL을 

높이는 곳과 지역 사회」 「새로운 취업 모델 고찰」 「건강」 「생활을 지원하

는 로보텍스」등에 참여하면서 초고령 사회에 요구되는 유니버설 디자인, 사용

자 지향 디자인 등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치창조·공동창조 활동을 추진하고 있

다.

○ 지역 포괄 메커니즘을 촉진하는 지역 사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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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후쿠 지역의 건강 커뮤니티 워크숍

고령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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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일자리를 활성화시키는 제3의 일, 제3의 직장(장소)에서의 취업모델 고찰

○ 산학 민관 협력에 의한 마을 만들기를 테마로 한 프로젝트 워크샵

□ 각 프로젝트의 연구 활동과 필드에서의 지역 모델의 리서치 활동

○ 인생 100년 장수 시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건강과 삶의 보람 등 소비자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 검토가 요구되며, '

지식'을 순환시키는 사회 시스템이 주목 받고 있다.

○ 그 중 하나인 '리빙랩'은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 주민과 기업 · 대

학 · 행정의 산학민관의 공동 창조 연계 활동이다. 일본의 공동창조사이클, 오픈

이노베이션 장에서 이러한 공창활동은 생활자를 주역으로 서비스 및 제조를 공

동 창조하면서 지역 과제를 해결해가는 것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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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방법 · 새로운 즐거움 · 새로운 건강 만들기 · 새로운 지역 참여와 지역 

산업 활성화 등 복합적인 관점 테마를  2년 동안 3개의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이

다.

- 주민 과제를 기반으로 ... "장수 사회에 걸 맞는 작업 스타일과 주거 지역 환경 

개발"

- 지자체 과제를 기반으로 ... "IoT를 활용 한 관광의 복선화 및 시니어 활약 사업 

개발"

- 기업 과제를 기반으로 ... "새로운 장수 사회를 위한 상품 서비스 개발 (복수)"

○ 이토키는 가마쿠라 리빙랩에 참여하여 각 지역과 단체의 분들과 초고령 사회의 

새로운 업무 방식과 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을 공동창출로 만들어가고 있다.

○고령 사회 공창 센터가 지향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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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의 건강과 산학 민관 협력 심포지엄, 워크숍 

지역 주민과 리뱅랩을 통한 공동 창조 활동

○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가 실생활 문제 특히 고령층의 외로움에 대한 솔루션을 

찾고 지역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리빙랩으로 주민들과 협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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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japantimes.co.jp/news/2018/06/25/national/living-labs-bring-old-you

ng-together-tap-community-expertise/#.XI3MGSj7RPY )

이토키는 일본의 유명 가구회사로, 가정용 데스크 프로토타입을 가마쿠라의 주민들

로 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2017년에 론칭한 가마쿠라 리빙랩은 이토키와 몇 개 다

른 회사들 그리고 가마쿠라시, 동경대 그리고 이마이즈미다이 지역의 주민단체와 

함께 협력하는 구조이다.

이토키 외의 회사들도 로봇이나 모빌리티와 돌봄을 위한 차세대 제품 등을 중심으

로 비슷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이토키 워크스타일 연구소의 연구원 쿠즈야 마사아키는 ‘보통 만드는 사람과 사용

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개발자다’라고 말한다. 이 데스크는 

올해 판매를 시작할 예정인데 개발에 참여한 주민들은 제품의 판매를 모두 기다리

고 있다.

리빙랩은 코크리에이션을 기반으로 한 접근으로 연구와 혁신을 PPPP구조로 통합한

다.

(추가참고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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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ork-lab.itoki.jp/project/https:/work-lab.itoki.jp/workstyle/livinglabo_01/

https://www.google.com/amp/s/www.sankei.com/life/amp/180629/lif1806290012-

a.html

http://www.ntt.co.jp/svlab/activity/pickup/qa59.html

http://www.ntt.co.jp/svlab/activity/pickup/qa59.html

